
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 최초로 의료

부품가공용 CNC 자동선반을 개발한 한화테크엠(주) 안

상철 팀장과 초소형 정 부품 금형제작 공정기술을 개발한 엔

프라금형(주) 원용기수석연구원을‘이달의엔지니어상’수상자

로선정했다고밝혔다. 

기업 부문 수상자인한화테크엠(주) 안상

철 팀장은 CNC 자동선반 개발에 전

념해온 엔지니어로 의료부품 및

다양한 형상의 부품 가공이 가

능한자동선반을개발한공로를

인정받았다. CNC자동선반은

컴퓨터수치제어 선반으로 주축

이 이동하는 제품으로 기존의

CNC선반(주축고정)과는 기계적 메커

니즘이 달라 가공 역이 구분되는데, 스위스에서 최초로 개발

되어‘스위스자동선반’이라고도한다.

안 팀장은 인체용 의료부품과 자동차, 전기∙전자 분야 등에

서사용되는복잡한형상부품을가공할수있는CNC 자동선반

을개발하여한화테크엠(주)의7천만달러수출달성에공헌하

다. 특히, 이 제품은 해외 선진제품과 비교하여, 우수한 절삭능

력과 복합가공 능력을 보유하는 등 국내 공작기계분야의 기술

력향상에도기여하 다. 아울러, 안팀장은국내는물론, 미국,

유럽에 특허를 출원하는 등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35회

정 기술진흥 회에서금상을수상하기도했다. 

1953년 신한베어링공업(주)으로 설립된 (주)한화테크엠은 축

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자동화설비, 디스플레이산업설비, 공

작기계를중점사업군으로삼고있다. 2006년에는기술적인우

수성을인정받아7천만달러수출의탑을수상하 고, 산업자원

부로부터정 기술1등급공장으로선정되기도하 다. 

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엔프라금형(주) 원

용기 수석연구원은 정 부품 금형제

작에전념해온전문엔지니어로초

소형 정 부품 금형제작 공정기

술 및 사출 성형 공정기술을 개

발한공로를인정받았다. 

원 수석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

하던 캠코더의 핵심부품인 초정

광학경통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크게 기

여하 다. 또한 휴 폰 카메라용 경통의 가공 정 도를 기존의

3/100 수준에서 2/100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,

엔프라금형(주)이 캠코더 및 핸드폰의 초정 경통금형 개발에

있어서기술적인우수성을확보하게했다. 

또한, 원 수석은 베어링 제조의 핵심부품인 스틸케이지를

체하는플라스틱케이지의개발에성공하여연간100억원이상

의 수입 체 효과를 달성하는 등 우리 나라 부품소재산업의 국

제적인경쟁력을키우는데기여하 다. 

2000년에설립된엔프라금형(주)는초정 플라스틱금형제

조, 사출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캠코더 경통형 금

형, 휴 폰카메라용모듈, 베어링케이지부품의금형국산화를

통해국가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. 

초소형정 부품

금형제작공정기술개발

< 기업 부문> 

한화테크엠(주) 안상철팀장

<중소기업 부문>  

엔프라금형(주) 원용기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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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엔지니어상

의료부품가공용

CNC 자동선반개발


